
니 이번에도 의정부와 중추부에
속한 관원 중에서 2품관 이상을
고쳐 차출해 사신으로 보내는
게 어떠냐고묻게 된 것이다. 이
에 의정부의 대신들이 일단 사
신의 명칭을 띠었으면 중국 조
정에서 관직의 낮고 높음과 관
계없이 대우하니 별문제는 없겠
으나 고쳐 보내는 것도 어려울
것이 없으니 그렇게 하자고 하
는 대목이다. 여기에서 유의할
점은 공이 당상관 통정대부 참
의로서 특례로 진헌사의 정사正
使로 발탁되었었다는점이다. 이
는 공이 중국 사신들과 관계가
매우 원만하여 외교적으로 발휘
한 수완이 인정되었던 결과로
볼 수 있다.
그로부터 반년쯤 후인 세종

1 5년, 1433년 5월 1 3일에 공은
호조참의戶曹參議로서 명의 서
울에 사신을 간 기록이 나온다.
이 부분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
던 사실이 새롭게 발굴된 것이
다. 이날짜 실록의 기록은 다음
과 같다.

견호조참의권복여경사遣戶曹
參議權復如京師 주변경奏邊警
기사왈其辭曰 근자파저강주야인
등近者婆猪江住野人等 규합동류
성군糾合同類成群 돌입본국강계
여연등처突入本國江界閭延等處
살해평민殺害平民 노략인구우마
擄掠人口牛馬 재산거흘財産去訖
기후본적등其後本賊等 빈빈견인
頻頻遣人 사칭홀자온야인등詐稱
忽刺溫野人等 욕요재래작적欲要
再來作賊 여차공혁如此恐� 규
향변군規向邊郡 적계난측賊計難
測 어선덕팔년사월간於宣德八年
四月間 저령평안도도절제사최윤
덕등著令平安道都節制使崔閏德
等 부령군사部領軍士 초탐적종
哨探賊� 본적등항거대적本賊等
抗拒對敵 역궁도찬力窮逃竄 금
장포획今將捕獲 적도수내賊徒數
內 증피본적로략曾被本賊擄掠
요동개원등처遼東開元等處주좌
남부공이십사명住坐男婦共二十
四名 도어중도병고이명到於中途
病故二名 기여료만자등이십이명
其餘廖蠻子等二十二名 취차통사
호군송성립就差通事護軍宋成立
관압해송요동管押解送遼東도사
교할都事交割 외신절상外臣竊詳
선위차사先爲此事 이령배신김을
해已令陪臣金乙亥 재경주본부경
�擎奏本赴京 거후去後 금거상
항사리今據上項事理 이의주달理
宜奏達 : 호조참의 권복을 시켜
경사京師(명의 서울 북경)에 가
게 하였는데 (가는 중에) 변방
의 경보警報를 아뢰었으니 그
사辭에 이르기를‘근자에 파저
강婆猪江(동가강�家江 또는 만
주강滿州江이라고도 하며 중국
요녕성遼寧省과 안동성安東城
경계에 있는 압록강의 지류로서
백두산에서 발원하여 5백리를
남류하여 봉황성鳳凰城 동남쪽
을 에둘러 압록강에 합류한다)
에 사는 야인野人(여진족) 등이
같은 부류를 규합해서는 무리를

이루어 우리나라의 강계江界와
여연閭延 등처에 돌입하여 일반
백성을 살해하고 사람과 마소를
노략질해 재산을 다 가지고 갑
니다. 그후이 도적 등이빈번히
사람을 보내 홀자온忽刺溫 야인
등임을 거짓 칭하고 다시 처들
어와 도적질을 하고자 하여 이
와 같이 공갈협박하며 변방 고
을을 향해 엿보니 도적의 계략
을 헤아리기어렵습니다. 선덕宣
德(명 선종宣宗연호) 8년( 1 4 3 3 )
4월 동안에 평안도도절제사 최
윤덕 등이 명을 받아 군사를 통
솔해 가서는 도적의 자취를 초
탐哨探하니 이 도적 등이 항거
하여 대적하다가 힘이 다해 달
아나 숨었는데 이번에 저들을
포획해보니 도적의 무리 안에
일찍이 이 도적에게 노략을 당
한 요동의 개원開元(요녕성 창
도현 남쪽에 있던 고을) 등처의
남녀 2 4명이 억류거주하고 있었
는데 데려오는 도중에 둘은 병
으로 죽고 나머지 요만자廖蠻子
등 2 2명은 통사通事(통역관) 호
군護軍 송성립宋成立을 차출하
여 요동에 책임 호송하여 풀어
주게하였습니다. 도사都事(요동
의 중국 행정장관)와 인수인계
하였는데 외신外臣(외직에 나가
있는 신하)이 가만히 헤아려 이
를 먼저 배신陪臣(중국 황제에
대한 제후국의 신하) 김을해金
乙亥로 하여금 주본奏本(황제에
게 상주할 원본)을 받들고 경사
京師(명의 서울)에 가도록 이미
보내고 그 떠난 후에 이제 위와
같은 사항의 사리를 이치로 마
땅히주달합니다’하였다.

이 기록은 이번에 처음 발굴
된 것이고 또한 공의 유문遺文
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와
는 달리 그 계문啓文이공의 작
문임이 확실하니 그 의의가 매
우 크다. 또공이병조와이조참
의 외에 호조참의도 지낸 것이
밝혀졌다. 참의로서요직인병이
호 3조의 참의를 지낸 것이다.
그리고 전에 병조참의로서 진헌
사로 발탁되었다가직위가 낮아
가지 못했던 중국 사행을 이번
에 호조참의로서정사正使가 되
어 명나라에 다녀왔음이 드러났
으니 저윽 놀라운 일이다. 2품
이상 경대부가 차행할 연행燕行
사절의 정사正使에 공이 3품당
상 통정대부 참의로서 차임되어
나갔으니 그 사행使行 능력을
조정에서 그만큼 인정받았던 때
문일것이다.
한편 이 무렵 북변의 야인 문

제는 조정에서 초미의 관심사였
다. 공이 사행을 가기 바로 한
달 전 4월에 조선에서는 유명한
‘파저강야인정벌婆猪江野人征
伐’의 큰 전역을 벌였다. 세종대
왕이 그 황금기 치세에 국력을
크게 신장하여 왜구의 소굴인
대마도對馬島만 정벌한 것이 아
니라 이때 파저강의 야인도 정
벌했던 것이다. 이는 세종 1 5년,
1 4 3 3년 4월에 압록강 중류 지대
파저강의 여진족 야인을 정벌한
사건이다. 파저강 유역에 사는

여진족은 강계江界와 여연閭延
등지로 자주 침입하여 사람과
곡식을 약탈해가니 그 피해가
막심했다. 세종은 최윤덕에게 1
만5천 병력을 주어 보내 그 수
적首賊 이만주李滿住의 본거지
를 엄습케 했다. 최윤덕은 이순
몽李順蒙ㆍ최해산崔海山ㆍ이각
李恪ㆍ이징석李澄石ㆍ김효성金
孝誠ㆍ홍사석洪師錫 등을 부하
로 데리고 가 일대를 정벌하여
1 7 0여 명을 목베고남녀2 3 6명을
생포했으며 우마 1 7 0여 필을 노
획하는대승을거두었다. 그리고
강계에 4군郡을 두어 야인의 재
침을 막게 해 놓았는데 최윤덕
의 군사가 철수하자 야인이 다
시 이 지역을 넘보았던 것이다.
따라서 이 파저강의 야인은 당
시 조선이나 명나라에 큰 두통
거리였다. 이때 공이 야인에게
억류되어 있던 명나라 백성 2 0
여 명을 요동도사에게인계하여
쇄환시킨 것은 연경에 가서 명
나라 조정과 사절의 직무를 수
행하는 데 큰 이점이 되었을 것
이다.
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 1 6일

에 공은 병조 좌참의左參議로
발령된다. 이는 아직 사행중일
때 보직이 이와 같이 바뀐 것일
것이다. 우참의에서좌참의가되
는 것은 승진이므로, 공이 호조
의 우참의로서 사행을 하는 도
중에 병조의 좌참의로 승진되는
것으로보아야할 것이다.
그로부터 한 해가 지난 세종

1 6년, 1434년의 4월 2 3일자 인사
에서 공은 이조 우참의吏曹右參
議가 된다. 병조의 좌참의에서
이조의 우참의로 다소 낮아진
것같지만 이조와 여타 조와는
비할 바가 아니다. 그리고 무과
출신자로서 이조참의에 보직되
는 일은 세종대가 아니고는 상
상이 안될 일이었다. 이 시대에
서 최윤덕이 무관으로서 공이
많고 세종의 신임이 두터워 공
조판서에 발탁되고 파저강의 야
인을 정벌한 뒤에는 우의정에
오르고 결국 좌의정에까지이르
렀으나 이조에 보직된 일은 없
었다. 따라서 공이 무과 출신으
로서 이조참의에 보직된 것은
조선조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
던 것이다. 그리고 두 달 뒤인
같은해 6월 2 8일에공은이조의
우참의에서좌참의가되었다. 공
이 문무양장 출신이 아니고서는
있을수 없는일이었다.
그리고 같은 해 세종 1 6년,

1 4 3 4년 8월 5일자 실록에 공이
금주령禁酒令을어긴 일로 파직
되는기사가나온다. 이무렵음
력 8월이면 장마가 걷히고 가을
날씨가 되어 곡식이 여물어야
하는데 가을비가 수십일을 계속
해 내려 벼 수확이 손상되는지
라 임금이 크게 걱정하여 금주
령을 내린 바였다. 그런데 중추
부中樞府에 있던 이순몽李順蒙
이 경상도도절제사로, 조종생趙
從生이 전라도도관찰사都觀察使
로 나가게 되니 행대호군行大護
軍 박거비朴去非와 행사직行司
直 홍거안洪居安이 홍거안의 집

에 연회를 베풀고 이순몽과 조
종생을 청해 전별餞別하면서 같
은 동네에 사는 전판서前判書
박신朴信과 참찬參贊 이맹균李
孟畇ㆍ행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
樞院事 민의생閔義生 및 이조
좌참의인 공 등을 그 자리에 같
이 참석하도록 청했다. 그러자
거기에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
김간金艮ㆍ전남양부사前南陽府
使 윤창尹敞 및 박거비의 아우
부사정副司正 박거소朴去疎도
같이 와서 모였다. 그런데 이때
공이 이조 좌참의로서 관습도감
慣習都監 부제조副提調를 겸하
고 있었다. 관습도감은 조선 초
기에 음악에 관한 일을 맡아보
던 관아이고 부제조는 그곳의
관장 제조 다음의 직임이다. 공
이 이곳의 부제조인 관계로 거
기에 소속된 기생과 영인Л人
(광대 등 묘기자)을 불러 풍악
을 갖추게 해주었다. 이를 사헌
부司憲府에서 듣고 알게 되어
장령掌令 허후許�로 하여금 임
금께 아뢰게 하니 허후가‘영전
迎餞(환영과 전별)의 회음會飮
을 금한 것은 이미 영令으로 되
었고 또한 지금 장마비가 재해
가 되어 성상께서 진려軫慮하시
는 시기에 대신들이 풍악을 울
리며 연음宴飮을 하였으니 신등
이 탄핵코자 하오나 풍문을 가
지고 거론한다 책망하실까 두려
워 감히 거론치 못하고 있습니
다’하니 임금이‘내 이미 알고
있다’하는지라 물러나와서는
탄핵하여 계문啓聞하기를‘이미
무리로 술마시는 것을 금하는
영이 있었고 또한 음주를 경계
하는 하교下敎가 있는데다 지금
재해를 만나 진려軫慮하시는 때
에 대소신료가 마땅히 두려워하
며 수성修省해야 할 터에 박신
ㆍ이맹균ㆍ민의생 등이 대신으
로서 그 지극한 뜻을 체득지 아
니하고 방헌邦憲을 준수치 않으
면서 공연히 연회에 참석하고,
이순몽ㆍ조종생 등은 맡고 있는
방면方面이 걸린 바가 가볍지
않은데 그 위임한 뜻을 체득지
아니하고 긴요하지 않은 연고로
번거로이 아뢰어 주달하기를 더
럽히며 한 달이 넘도록 부임치
아니하고 있다가 풍악을 동원해
전음餞飮을 하고, 권복ㆍ김간ㆍ
윤창ㆍ박거소등은 의심하고 두
려하는 바가 없이 잔치에 가 함
께 모여마셨으며, 박거비ㆍ홍거
안 등은 방헌을 두려워하지 아
니하고 술과 안주를 함께 갖추
어 빈객을 초청해 모았으니 모
두다아울러부당합니다. 법률에
비추어 거안과 간ㆍ창ㆍ거소는
아울러 장杖 9 0으로 하고, 신과
맹균ㆍ의생ㆍ순몽ㆍ종생ㆍ복ㆍ
거비는 청컨대 법률을 살피고
교명敎命을 받들어 죄를 과하되
순몽ㆍ맹균ㆍ종생ㆍ의생ㆍ복 등
은 그 직을 파하고, 간과거소는
공신의 자식이되 또한 그 직을
파하고, 거비 또한 공신의 자식
이므로 단지 그 직첩을 거두며
거안은장 7 0으로하고, 신과창
은 전함前銜(과거의 직함)을 논
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’하였

다. 이순몽은영양군永陽君이응
李膺의 아들인데 부친의 음덕으
로 벼슬이 동지총제同知摠制에
이르고 기해己亥(세종 1년,
1 4 1 9 )에 대마도를정벌하여전공
이 있어 자헌대부資憲大夫에오
르고 지난 해에 파저강의 야인
을 정토하여 사로잡고 획득한
것이 많아 판중추부사判中樞府
事에 올랐다. 그 사람됨이 광음
부탕狂淫浮蕩하여 일찍이 경상
도에 갔을 때 모친의 묘소를 배
소拜掃하고 돌아오면서 상주尙
州의 기생을 데리고 왔는데 문
경聞慶의 현초재縣草岾에 이르
러 기생과 더불어 시내에서 목
욕하고 데리고 나뭇그늘로 들어
가서는‘기생과 음행을 한다’고
크게 외쳤으니 그 음행의 광탕
함이 이와 같았다고 실록에 올
라 있다. 아무튼 전별연이 문제
되어공도파직되었다. 판중추부
사는 종1품직으로 숭록崇祿이나
숭정대부崇政大夫가 맡는 명예
직이며 그는 세종의 총애를 받
는 명장으로 영중추부사領中樞
府事에 이르고 위양威襄의 시호
도 받았다.
그로부터 석 달 가까이 지난

같은 해 1 0월 3 0일자 실록의 인
사이동에서 공은 판강계도호부
사判江界都護府事로 발령이 난
다. 판강계도호부사는 강계도호
부의 판사判事라는 뜻인데 도호
부사都護府使가 원래 3품관이
가는 직인데 품계가 그보다 높
은 2품관이 갈 때 부사府使로
부르기에 품계가 넘치므로 판사
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는 것이
며 그 직임은같다. 다만여기에
서 공이 그동안 금주령 사건으
로 잠시 파직이 되었지만 이때
에 종2품 가선대부嘉善大夫로
승품된 것을 알수 있다. 요직의
승진가도인 이조좌참의직에서
뜻밖의 일로 파직되어 외직으로
밀려났으나 경대부로 승진은 되
었던 것이다. 그로부터 2 0여일
뒤인 세종 1 6년, 1434년 1 1월 2 1
일자실록을보면, 갑오일甲午日
이날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勤政
殿에서 백관의 조회를 받는다.
그리고 외직으로 나가는 신하의
하직인사를 받는데 그 기사는
다음과같다.

강계절제사권복江界節制使權
復 지재령군사윤신발등사知載寧
郡事尹臣發等辭 인견위복왈引見
謂復曰 경리친원행卿離親遠行
필유은우必有隱憂 연여념강계然
予念江界 경련피토境連彼土 비
타인소능당야非他人所能當也차
여력방강지시且곰力方强之時 의
기여차지임宜寄如此之任 경의체
차卿宜體此 기시조지방其施措之
方 경하대여언卿何待予言 위신
발왈謂臣發曰 황해도금년흉겸黃
海道今年凶� 의가혜양무휼宜加
惠養撫恤 : 강계절제사 권복과
지재령군사 윤신발 등이 하직하
니 불러들여 보고 복에게 말하
기를‘경이 어버이를 떠나 멀리
가니 반드시 숨은 근심이 있을
것이다. 그러나 내가 강계를 생
각할 때 그 경계가 저들(야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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